
지스트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 28일(월) 제1회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 지스트가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월) 오룡관 회의실에서 제

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경영진이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상훈 외부자문위원, 정해인 대학원총학생회장, 김기선 총장, 

김상윤 위원장, 권동재 대학원부총학생회장, 박래길 교학부총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지난 2월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 28일(월) 오룡관 회의실에서 제1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와 소수만 참석한 대면회의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와 2021년 청렴도 평가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별위원회는 청렴도의 중요성에도 매년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권익위

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개선하고자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심의, 개

선방안 도출 등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연구비 횡령·위법·부당집행 방지 대책 수립 ▲행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방지 대책 수립 및 예산 위법·부당집행 방지 대책 수립 ▲조직

문화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방안 수립 등 청렴도 분



야별 개선방안 수립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렴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상윤 전 지스트 감사가, 부위원장은 박래길 교학부총장이 

맡았으며 16인의 위원과 간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모

두 외부인사로 선임했으며, 주요보직자, 노조, 총학생회장 등 직군별 대표를 포함하

여 전 구성원이 청렴도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선 총장은 “그간 자체청렴도 조사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청렴도 평

가결과는 구성원 모두가 성찰을 통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스

트가 모범적 청렴 기관으로 도약하여 윤리경영이 실현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